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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consumer knowledge and adoption 

intention of nanotechnology products, one of the advanced scientific fields. We examined consumers’ 

knowledge of innovation products based on nanotechnology, by gender and age group, which are 

divided into benefits, cost, and trust perception. As a result, the benefits were highly perceived in the 

order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gains, and perceived ease of use.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men and older age group perceived the benefits of nanotechnology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women and younger age groups did. In terms of cost, perceived risk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variables and a high innovation resistance appeared in the younger 30s group. Finally, we found that 

trust for nano-related institution is relatively lower than trust for nano-related people and trust for 

nanotechnolog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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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barrier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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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물질을 구성하는 직

경 1나노미터(nm) 이하의 원자나 분자를 나노 영역에

서 조작해 실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기술을 말

하는 것으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

면,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 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 화학적, 생

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 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

들어내는 과학기술’로 정의하고 있다(성지은·황만성 

2012). 이러한 나노기술은 전자통신, 재료, 보건, 의료,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국방, 항공우주 등 응용 가능한 

분야가 매우 넓기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는 나노기술을 

기술혁신이나 신성장 동력, 신산업 창출 등의 용어를 통

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바라보고 있다(김찬원 등 2015). 하지만 이와 함께 나노

입자의 유해성, 나노물질의 인체 침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험(DNA 파괴 등), 나노입자의 환경오염 가

능성,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의 사생

활 침해 등 감시, 통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위험성 논쟁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소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에 두려움을 갖는 ‘가정된 위

험’을 만들어 내며, 이는 잘 알려진 위험에 비해서 더 높

은 위험을 느끼게 하고, 관련된 지식이 없는 경우 그 위

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송해룡·김원제 2014). 이러한 측

면에서 나노기술의 불확실성, 위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친숙하지 않음, 미래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

는 상황, 지식 부족 등은 나노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더

욱 증폭시킬 수 있다. 이는 곧 나노기술과 그 기술을 만

들어 내는 과학자,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부, 국책기관에 대한 신

뢰가 나노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형성이나 나노기

술 수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

다(김원재 등 2016). 

본 연구는 나노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최근 나노기

술의 기술, 산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 수용

에 대한 일반 소비자 인식 및 수용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또한,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앱서비스, 웰빙 신

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지식 연구는 일부 진행된 바 

있으나(박경신 등 2011; 손봉진·최재원 2017; 우정 등 

2008), 나노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소비

자 지식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미래 나노산업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먼저 

일반 소비자의 나노기술 지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나노

기술과 같은 혁신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혜택과 비용적인 지식 요인들을 살펴보고, 나노기술이 

위험인식 기술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나노기

술에 대한 신뢰 요인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의 20대~50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총 1,096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집

단 비교 분석을 통해 일반소비자들의 연령, 성별 나노

기술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

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나노기술은 기초 연구 분야인 물질의 새로운 특성과 

원리를 발견하고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

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응용분야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연구개발 전체 단계에서 매우 중

요한 기술이다(Glenn 2006; Bozeman et al. 2007). 

정은미(2011)는 나노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형

식의 산업화(Nano-dominated)와 방식의 산업화(Na-

no-enabled)로 분류하였다. 형식의 산업화는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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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가 되어 나노기반의 신사업이 창출된다는 것이

고, 방식의 산업화는 기존 산업에 나노기술이 융합하

여 성장 잠재력이 없었거나 저하되었던 기존 산업의 혁

신으로 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

내 나노융합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14년 현

재 매출액은 총 132조 2,930억원으로 전체 제조업 대

비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10~’14) 매년 

10.7% 성장하였다.

나노융합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제조업에서의 나노융

합제품의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제 나노기

술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등 마케팅 

측면에 대한다양한 관점의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나노기술에 대한 일반 소비자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노기술과 같은 혁신 기술에 대

한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

된 이득, 혁신저항, 위험기술 신뢰 등에 대해 구체적으

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탐색

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우선 각 개념들에 대한 

기존 연구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2.1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혁신기술이나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정보기술을 

소비자가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

회심리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신념이나 태도, 행동의

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 수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수용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

이론(TRA),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등

이 있으며 특히, Davis(1989)의 기술수용이론(TAM)은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당히 적합한 

모델로 인정받아오고 있다.

Davis(1989)에 의해 제안된 기술수용이론(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Ajzen and 

Fish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사용하

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술 수용과정에서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신념변수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

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을 제시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이라는 개념은 신기술

이나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할 때 작업의 효율성이 향

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지각된 사

용용이성은 이러한 신기술이나 정보시스템 등의 사용

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노력 등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Davis 

1989). 실제로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태도와 수용

의도를 예상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과 

<표 1>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분야별 매출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성장률

나노소재 87,191 111,370 96,651 144,391 104,664 4.7

나노전자 770,863 785,380 1,170,282 1,215,753 1,193,383 11.5

나노바이오・의료 2,718 2,934 4,444 4,126 7,249 27.8

나노장비・기기 19,698 23,170 191,52 22,669 17,634 -2.7

나노융합산업 합계 880,470 922,854 1,290,529 1,386,939 1,322,930 10.7

제조업 합계 13,395,480 15,023,530 15,114,951 14,957,302 14,865,742 2.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나노융합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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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주요 선행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

으며, 이러한 변수의 영향력은 과거 다양한 연구들(Ad-

ams, Nelson, and Todd 1992; Davis, Bagozzi, and 

Warshaw 1992; Lorenzo-Romero et al. 2011; 윤승욱 

2009; 이재신·이민영 2006; 김태구·조문수 2007; 이

현미 2009; 백상용 2009; 유연재·김정식 2012)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사용자들이 혁신적 신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이 개

인의 업무 등에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성과를 이끌어내

기에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그 기술에 대한 채택 가능

성이 높아지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고 느낄수록 기술 수용의도나 가

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

적인 신기술인 나노기술의 수용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역시 주목하기

로 한다.

2.2 지각된 이득

이득이란 어떠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과물(desirable consequence)이라고 한다

(Gutman 1982). 즉, 소비자들이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

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같은 것들

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바

람직한 결과물을 추구하게 되며 지각된 이득은 소비자

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Haley 1968; Peter and Ol-

sen 1994). Peter and Olsen(1994)은 소비자들이 제품

에 대해 기능적인 결과물과 심리사회적인 결과물을 기

대한다고 하였다. 기능적인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유형

적인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

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심리사회적인 결과물은 심리적 결과물과 사회적 

결과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심리적 결과물은 내적

이고 개인적인 결과물이며 제품을 통해 얻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물은 제품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내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념을 통해 소

비자는 제품에 대한 혜택과 위험을 판단하게 된다. 

지각된 이익은 소비자가 위험감수를 통해서 얻게 되

는 이익을 나타나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성향

은 위험 감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 또

한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이한석 2016). 이

러한 영역과 관련하여 Blais and Weber(2006)는 소비

자들이 사회적 영역에서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가장 많

이 하고 있으며, 도덕적 영역에서는 위험감수 의사 결정

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Soane, Dewberry, 

and Narendran(2010)은 개인의 성격 특성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간의 메커니즘을 지각된 이득과 지각된 손실

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지각된 이득이나 지각된 손실에 영향을 받으며 여

기에서 지각된 이득은 소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의

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

영 등(2012)은 사람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불확실한 상

황을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

게 되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 준거점과 비교하여 그 대

안이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첨단기술인 나노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에 대

한 지각된 이득이 소비자들의 나노기술 수용 의사결정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나노기술과 같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을 

수용하거나 선택함에 있어서 특별히 혜택 차원의 관점

에서 지각된 이득의 변수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의 나노

기술 제품 수용의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3 혁신 저항

Rogers and Shoemaker(1971)는 혁신의 정의에 대

해서 개인 또는 특정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것이라고 지각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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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정의하였다. Brown(1992)은 혁신을 마케팅 차

원에서 바라보았다. 기존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거나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신제품

을 혁신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혁신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그것을 신제품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몇몇 연구자들(Sheth 1981; Rogers and Ev-

erett 2003)은 혁신 확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혁

신에 대해 사람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받

아들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혁신

이 항상 긍정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용 또는 

채택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대부분의 혁신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게 되므로 혁신의 

확산이나 수용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혁신저항을 

잘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heth(1981)는 처음으로 혁신저항(inno-

vation resistance)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고 정립하였

다. 혁신저항(innovation resistance)이란 ‘혁신이 일

으키는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소비자는 혁신으로 인한 ‘변화’에 직면하였을 때 

심리적인 균형이 깨어짐을 느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하여 심리적인 재조정을 하거나 또는 변화에 대한 저

항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상훈 2013). Ram and 

Sheth(1989)는 소비자들이 혁신을 채택하는데 있어 주

요한 저항요인을 기능적 장벽(functional barrier)과 심

리적 장벽(psychological barrier)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 기능적 장벽은 다시 세 가지 장벽으로 구분된

다. 첫째는 가치장벽(value barrier)으로서 혁신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효과 그리고 가격 등이 소비자의 기대

와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저항을 말한다. 둘째는 사용

장벽(usage barrier)으로 소비자들이 혁신제품을 사용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이나 습관 등을 변

화시켜야 할 때 나타나는 장벽을 말한다. 하이테크 제

품은 종종 기존의 사용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

식의 제품사용과 나아가서는 생활 패턴의 변경까지 요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상훈 2013). 셋째 장벽

은 위험장벽(risk barrier)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혁신제

품을 사용하게 될 때 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느낄 것 같아 나타나는 수용을 

거부하게 되는 저항을 말한다. 

한편, 심리적 장벽은 관습장벽(traditional barrier)과 

이미지장벽(image barrier)으로 나누어진다. 관습장벽

이란 혁신제품을 사용할 때 주변사람들을 인식하게 될 

것 같거나 기존의 사회 관습과 규범과 다르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저항을 말한다. 이미지장벽은 제품 성능과 

관계없이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입관이나 

부정적인 편견과 같은 문제를 의미한다(김상훈 2013).

본 연구는 나노기술 역시 혁신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혁신저항의 변수들을 비용 차원의 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

노기술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게 된다. 따라서 나노기술 수용의 주요 장벽으로 기

능적, 심리적 장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

를 보다 자세히 구분하여 지각된 위험, 가치장벽, 사용

장벽, 관습장벽, 이미지 장벽의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하였다.

2.4 위험기술 신뢰

신뢰(trust)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의존성

이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연

구되어 왔다(Gefen 2000). 나노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에서도 신뢰는 과학기술에 대한 복잡성이나 불

확실성에 대한 위험인식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주요

한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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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노기술의 위험인식을 긍정적으로 낮춘다고 알려

져 있다(Paton 2008; Siegrist and Cvetkovich 2000; 

Wachinger et al. 2013; 김미숙 등 2015).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한 대립과 논쟁이 심

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관리주체 및 기관들에 대한 신

뢰가 확고할 경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신뢰의 여부가 나노

기술처럼 위험이나 불확실로부터 경제적으로 높은 성

장성을 가져오고 사회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신뢰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Hwang and 

Burgers(1997)은 거래 상대방에게 협력적인 행동을 취

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으며, Rousseau et al.(1998)

은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로 

인하여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로 구성된 심리적인 상

태라고 하였다. Morris and Moberge(1994)는 신뢰

의 정의를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였다. 

Schneiderman(2000)은 신뢰는 상호간의 협조에 의

해서 형성되며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보증, 제 3자

에 의한 인정, 서로 간의 확신 등에 의해서 상호간 충

성도를 획득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박찬웅

(1999)은 신뢰는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

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해에 맞게 행동한

다는 주관적인 기대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신뢰는 여러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어 왔지만 

공통적인 정의로 결론짓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뢰

는 단일 차원에서의 좁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다차원 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필

요가 있다(Earle 2010; Earle et al. 2010; Rousseau et 

al. 1998). 

한편,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위

험은 단순히 특정 그룹이나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정

부기관이나 기업, 미디어, 과학자,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사회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위

험수준, 통제, 관리를 위한 행동 또는 정책과 관련된 정

보를 주고 받으며(Covello et al. 1986; Kellens et al. 

2013; Trettin and Musham 2000), 위험을 줄이고 총

체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김

찬원 등 2015). 송해룡·김원제(2015)는 신뢰라는 요인

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위험수용을 결

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특정 위험대상에 대한 신뢰의 문

제를 핵심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대상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집단들에 대한 공중

의 신뢰 수준에 따라 위험수용이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 신뢰에 대해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일부 연

구들은 과학기술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과학기술에 

대한 감정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위험인식 및 수용태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idden and Huijts 2009; 

Siegrist et al. 2007, 이현주·이영애 2011).

본 연구 역시 나노기술이 위험인식 기술이라는 환경

적 요인을 고려하여 신뢰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나노기술의 위험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뢰라는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Earle 2010; Earle et al. 

2010).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신뢰를 기관, 사람(Butler 

1991; 왕재선 2013), 기술(박희제 2013; 이현주·이영애 

2011; 송해룡·김원제 2015)의 관점으로 세부적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나노관련 기관은 정

부/국책기관과 기업으로, 나노관련 사람은 나노기술 개

발자와 나노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직원으로, 나노기

술 신뢰는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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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나노기술에 대해 일반 소

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 인식, 비용 인식, 신뢰 등

에 대해 기본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소비자 조사

를 통해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나노기술에 대한 공학적, 기술

적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노기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 나노산업이 기술 주도적인 산업임은 분명하

지만, 나노산업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단

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결국 나노기술의 최종 수용자는 일반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나노기술의 추가 확산을 위해서

는 일반소비자들의 나노기술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몇가지 연구문제를 설

정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나노기술 관련 산업의 성장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지금까지

의 문헌정리를 통해 도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나노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가

지고 있는 혜택 지식(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이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나노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가

지고 있는 비용 지식(혁신저항: 기능적 장벽, 심리적 장벽)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나노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가

지고 있는 신뢰(기관신뢰, 사람신뢰, 기술신뢰)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4: 나노기술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의도는 

어떠한가?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나노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개념화하여 제안한 후,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를 통하여 나노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측정하기 위한 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지를 활용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10일~17일

까지이며,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인천, 대구, 광주, 부

산, 대전)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본추출은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를 이용한 지역별 제곱근 비례 할당을 사용하였으

며, 구조화된 설문지 및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소

비자들이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조사에 

응답하기가 어렵고, 이 경우 소비자들의 응답을 신뢰하

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조사를 실시

<그림1> 나노기술 설명 동영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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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이전에 일반 소비자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간단한 동영상 4개(총 재생 시간 

약 11분)를 시청하게 하여 나노기술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실제로 동영상 시청 후 소비

자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특징과 품질 이해 정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설문에 응답한 일반 소비자들이 

나노기술에 대해 최소한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응

답하였다고 전제한 후 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학술적 연구들이 학교에서 진

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샘플의 대표성에 한

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샘플링을 통해 대표성 있는 샘

플을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가 

탐색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표본의 대표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나노기술의 혜택, 비용, 신뢰, 

수용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혜택 부분에 

대한 변수로는 지각된 이득(Soane et al. 2010; 이한석 

2016; 박소영 등 2012),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Davis 1989; Venkates and Davis 2000, Lu et 

al. 2010)을 제시하였고, 비용 부분에 대한 변수로는 지

각된 위험(Jacoby and Kaplan 1972; Jarvenpaa et al. 

2000; 정승렬 등 2006), 가치 장벽, 사용 장벽, 관습 장

벽, 이미지 장벽(Ram and Sheth 1989; 김상훈 2013)을 

제시하였다. 신뢰 부분에 대한 변수로는 기관 신뢰, 사

람 신뢰, 기술 신뢰(송해룡·김원제 2015; 왕재선 2013)

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용의도(Davis 1989)를 제시하였다. 관련 측정항목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00점 만점을 기준

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성 50.7%, 

여성 49.3%였으며, 연령은 20대 20.4%, 30대 25%, 40

대 25%, 50대 이상 29.6%로 구성되었다. 층화표본 추

출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연령별 적절한 인구가 

샘플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소비자 조사 주요 변수 구분 및 신뢰도

변수 구분 측정항목 알파 문항수 참고문헌

혜택 

측면

지각된 이득 혜택/이익/유익함 .877 3
Soane et al. 2010; 이한석 
2016; 박소영 등 2012

지각된 유용성 효율성/삶의질개선/생활의 유용성 .864 3
Davis 1989; Venkates and 
Davis 2000; Lu et al. 2010지각된 사용     

용이성
손쉬운 사용/이용방법습득/적응시간 .820 3

비용 

측면

지각된 위험 재정적위험/사회적위험/신체적위험 .698 6
Jacoby and Kaplan 1972; 
Jarvenpaa et al. 2000; 정승
렬 등 2006

가치 장벽 경제적가치 .556 2

Ram and Sheth 1989; 김상훈 
2013

사용 장벽 기존 방식이나 제품과의 일치 .795 3

관습 장벽 전통방식/규범/문화적 수용 .901 3

이미지 장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879 2

신뢰 

측면

기관 신뢰 정부, 공공기관 신뢰/ 기업신뢰 .889 4
송해룡・김원제 2015; 왕재선 
2013

사람 신뢰 전문가신뢰/ 직원신뢰 .847 4

기술 신뢰 나노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 .745 3

수용 의도 .856 3 Davi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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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나노기술의 혜택(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이득) 요인평균

N(명)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유용성 1,096 71.84 15.923

지각된 사용용이성 1,096 66.34 15.602

지각된 이득 1,096 69.14 16.278

<표 4> 나노기술의 혜택(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이득)에 대한 남녀 차이

N(명)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지각된 유용성
남성 556 72.69 16.498

1.789 .074
여성 540 70.97 15.274

지각된 사용용이성
남성 556 66.93 16.3530

1.268 .205
여성 540 65.74 14.779

지각된 이득
남성 556 70.81 17.070

3.475 .001
여성 540 67.42 15.247

4. 분석 결과

4.1 나노기술 혜택(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지각된 이득) 측면

우선 나노기술의 혜택 관련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이득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일반 소비자들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득, 지각된 사용용이성 순서대로 나노기술 

혜택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노기술의 혜택에 대한 남녀 차이를 살펴보

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게 혜택을 인

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

었다(남성 72.69 vs. 여성 70.97).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경우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각된 이득의 경우에는 남성(70.81점)과 여성

(67.42점)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나노기술의 혜택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

반적으로 저연령층 보다는 고연령층 그룹에서 나노기

술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이득

이 5% 유의수준에서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50대 이상(76.44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67.18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50대 이상(69.2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62.89점)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지각된 이득 역시 50대 이상(74.22점)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30대(64.6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2 나노기술 비용(기능적 장벽, 심리적 장벽) 측면

나노기술의 비용 관련 변수로는 기능적 장벽(지각된 

위험, 가치장벽, 사용장벽)과 심리적 장벽(관습 장벽, 

이미지 장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

반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지각된 위험(58.92점)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노기술에 대한 관습장벽

(36.5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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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노기술의 비용 측면에서 남녀 차이를 살펴보

면,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각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지각된 위험의 남녀차이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여성(60.17점)이 남성(57.71점)보다 나노기술에 대

<표 5> 나노기술의 혜택(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이득)에 대한 연령별 차이

N(명) 평균
표준
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지각된 유용성

20대 224 69.01 15.213

15247.551 3 5082.517 21.153 <.001

30대 274 67.18 16.295

40대 274 73.38 16.611

50대 이상 324 76.44 13.959

전체 1096 71.84 15.923

지각된 사용 

용이성

20대 224 64.47 16.110

7456.652 3 4983.505 10.475 <.001

30대 274 62.89 15.884

40대 274 67.88 15.013

50대 이상 324 69.26 14.805

전체 1096 66.34 15.602

지각된 이득

20대 224 65.88 15.231

16622.199 3 12487.532 22.115 <.001

30대 274 64.65 16.789

40대 274 70.28 16.646

50대 이상 324 74.22 14.642

전체 1096 69.14 16.279

<표 6> 나노기술의 비용(기능적 장벽, 심리적 장벽) 요인 평균

N(명) 평균 표준편차

기능적 장벽

지각된 위험 1,096 58.92 13.694

가치장벽 1,096 37.65 115.371

사용장벽 1,096 44.27 17.461

심리적 장벽
관습장벽 1,096 36.50 20.940

이미지장벽 1,096 38.25 21.987

해 더 높은 지각된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치장벽, 사용장벽, 관습장벽, 이미지장벽 등 

다른 혁신 장벽에서는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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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나노기술의 비용(기능적 장벽, 심리적 장벽)에 대한 남녀 차이

성별 N(명)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기능적장벽

지각된 위험
남성 556 57.7113 14.88256

-3.000 <.001
여성 540 60.1775 12.23990

가치장벽
남성 556 37.3876 16.39664

-.594 .552
여성 540 37.9398 14.24844

사용장벽
남성 556 44.3046 18.29264

.058 .954
여성 540 44.2438 16.57890

심리적장벽

관습장벽
남성 556 37.5300 21.65278

1.170 .242
여성 540 36.0494 20.17317

이미지장벽
남성 556 38.7365 22.81906

.739 .460
여성 540 37.7546 21.10673

한편, 나노기술의 비용 측면에서 연령별 차이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30대에서 혁신저항을 상대적으로 높

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게 인식하

고 있었다. 지각된 위험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5% 유

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

었다. 가치장벽, 사용장벽, 관습장벽, 이미지장벽에 대

한 연령대별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치장벽은 20대(40.24점)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34.7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사용장벽은 30대(46.50점)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

(42.41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관습장벽은 30

대(39.90점)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33.80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미지장벽은 30대(42.70점)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35.22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 나노기술의 비용(기능적 장벽, 심리적 장벽)에 대한 연령별 차이

N(명) 평균
표준
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지각된
위험

20대 224 59.30 14.385

11184.878 3 394.959 2.113 .097

30대 274 59.91 12.665

40대 274 59.49 12.707

50대 이상 324 57.36 14.736

전체 1096 58.93 13.694

가치

장벽

20대 224 40.23 15.350

6229.907 3 2076.363 8.981 <.001

30대 274 40.15 15.125

40대 274 36.45 15.707

50대 이상 324 34.80 14.736

전체 1096 37.66 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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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장벽

20대 224 44.53 17.059

2513.282 3 837.761 2.761 .041

30대 274 46.50 17.679

40대 274 44.04 16.923

50대 이상 324 42.41 17.853

전체 1096 44.27 17.461

관습

장벽

20대 224 37.76 22.639

5798.088 3 1932.696 4.449 .004

30대 274 39.90 19.868

40대 274 36.47 21.435

50대 이상 324 33.80 19.819

전체 1096 36.80 20.940

이미지
장벽

20대 224 36.38 24.206

9295.788 3 3098.596 6.506 <.001

30대 274 42.70 21.724

40대 274 38.91 21.364

50대 이상 324 35.22 20.518

전체 1096 38.25 21.988

4.3 나노기술의 신뢰 측면

나노기술에 대한 신뢰는 나노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기술에 대한 신뢰로 나누었는데, 분

석 결과 나노기술을 개발, 운영, 유지, 관리하는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등 기관에 대한 신뢰, 즉 기관신뢰 인

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노기술의 신뢰 측면에 대한 남녀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술 신뢰도가 낮은 편

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신뢰는 남성(63.74점)이 여성

(60.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 신뢰와 사람 신뢰에 

대한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나노기술의 신뢰측면 요인 평균

N(명) 평균 표준편차

기관신뢰 1,096 53.82 18.27128

사람신뢰 1,096 61.08 16.12242

기술신뢰 1,096 61.99 16.40206

<표 10> 나노기술의 신뢰에 대한 남녀 차이

성별 N(명)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기관
남성 556 54.2716 18.69980

.818 .486
여성 540 53.3681 17.82502

사람
남성 556 61.9492 16.59899

1.813 .221
여성 540 60.1852 15.58128

기술
남성 556 63.7440 16.63890

3.597 <.001
여성 540 60.2006 15.97146



1372017. 9

나노기술에 대한 소비자 지식 및 수용의도 탐색 연구

다음으로 나노기술의 신뢰 측면에 대한 연령별 차이

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에

서 높은 신뢰가 확인되었다. 기관 신뢰, 사람 신뢰, 기술 

신뢰 모두 연령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기관 신뢰는 50대 이상(59.10점)이 상대적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49.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사람 신뢰는 50대 이상(66.18점)이 상대적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57.39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기술 신뢰 역시 50대 이상(68.36점)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20대(56.1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4 나노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용의도

마지막으로 나노기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

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나노

기술 수용의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어느 정도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평균 62.33점). 한편, 나노기술 적

용 제품에 대한 수용의도는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64.30점)이 여성(60.31

점)보다 수용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대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50대 이상이 67.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

대 63.78점, 30대 58.73점, 20대 58.04점 순서로 나타

났다. 

<표 11> 나노기술의 신뢰에 대한 연령별 차이

N(명) 평균
표준

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기관

20대 224 49.83 19.023

14046.039 3 4682.013 14.545 <.001

30대 274 51.69 18.141

40대 274 52.99 17.385

50대 이상 324 59.10 17.459

전체 1096 53.83 18.271

사람

20대 224 57.39 16.250

14870.009 3 4956.670 20.065 <.001

30대 274 57.60 16.498

40대 274 61.54 15.354

50대 이상 324 66.18 14.951

전체 1096 61.08 16.122

기술

20대 224 56.14 15.896

23703.819 3 7901.273 31.852 <.001

30대 274 58.79 15.903

40대 274 62.47 15.793

50대 이상 324 68.36 15.480

전체 1096 62.00 16.402

<표 12>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

N(명) 평균 표준편차

수용의도 1,096 62.3327 15.3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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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에 대한 성별 차이

성별 N(명)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수용의도
남성 556 64.2986 16.00449

4.334 <.001
여성 540 60.3086 14.45454

<표 14>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에 대한 연령별 차이

N(명) 평균
표준
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수용

의도

20대 224 58.04 16.113

15722.143 3 5240.714 23.511 <.001

30대 274 58.73 15.218

40대 274 63.78 14.319

50대 이상 324 67.13 14.329

전체 1096 62.33 15.384

5. 결론

본 연구는 나노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나노기

술에 대한 소비자 지식을 혜택(Benefit)-비용(Cost) 관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노기술이 위험인식 기술이

라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신뢰 변수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나노기술에 대한 공학적, 기술적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

들의 나노기술 인식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탐색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향후 일반 소

비자들의 나노기술 수용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혜택적 인식과 향후 수용의도가 충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나노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여 그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성별, 혹은 연령대별

로 나노기술의 혜택과 비용 및 신뢰 요인을 다르게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 그룹별 특성에 적

합한 세분화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나노 관련 기관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

양한 생활 용품 등에서 나노기술이 이미 많이 적용되

고 있는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인지시켜 그에 대한 지식

을 쌓도록 하고 나노기술 제품의 잠재적인 위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나노제품의 안전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

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혜택 관점에서는 나노 관련 정책 홍보 과

정에서 나노기술이 다양한 제품군에서 손쉽게 사용될 

수 있음(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특별히 여성과 20~30대 젊은 소비자들에게 

나노기술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

다. 비용 관점에서는 특별히 여성이 더 높은 위험을 인

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30대 소비자 그룹에서 나

노기술에 대한 혁신 저항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특히 30대 여성 그룹에

게 나노기술의 안전성 홍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알 수 있다. 신뢰 측면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신뢰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30대 젊은 소비자 그

룹의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발견하였다. 

즉, 여성과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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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높은 지각

된 위험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적극적인 신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나노기술의 수용의도 측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의도를 보였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수용의도를 보였고, 20대가 가장 낮

은 수용의도를 보였다. 본 결과에 따르면 나노기업은 우

선적으로 50대 이상 남성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나

노제품군 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장기적으

로 젊은 여성 그룹이 선호할 수 있는 나노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조사를 위해서 나노기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사전에 제시하였으나, 해당 동

영상의 내용에 따라 소비자의 나노기술 지식 및 이해 정

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나

노기술은 기반 기술로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 및 제품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필요

한 나노기술 이해 수준과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탐색적 수준에서 진행되어 논리적인 가설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

다. 다만,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표성 높은 샘플을 

선정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 지식을 조

사했다는 측면에서 실무적 의미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

다. 나노기술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

하기 어려운 산업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주관적 확신

을 높이기 위해 정보탐색이나 구매 전 심사숙고의 과정

을 더욱 많이 거치게 되며, 의사결정에 이러한 소비자 인

식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나

노 관련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본 연구와 같은 일반 소

비자 관점의 나노기술 지식 연구를 함께 진행하여, 기술

적 관점에 집중된 나노산업 발전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

적인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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